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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혜령

● 작가, 심리상담가          ● 저서: <불안이라는 위안> 등

내 마음인데

엄밀히 말하면 타인은 

나를 괴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. 

괴로움은 나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니까요. 

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괴롭다면 

그건 내 감정의 통제력을 

상대에게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. 

그런 상태를‘의존’이라고 합니다. 

내 기분이 다른 사람에게 맡겨져 있는 상태죠. 

타인에게 의존할 때 

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

그가 완전히 내 통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. 

그러니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.

김혜령의 <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> 중에서


